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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9.06. 정부서울청사

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 마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

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첫 번째 안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입니다.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차주는 물론 일반 국민

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해당업체와 정부의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 리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개

선방안에는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

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들께서 국토교통부의 보

고를 잘 들으시고 더 나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

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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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처럼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컨대 경기

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

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갈등해결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구 설립 이후

에도 사안마다 고도의 지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들

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현명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